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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맞벌이 가족의 증가로 부모가 자녀양육의 책임을 공유

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공동양육은 부모가 상대방의 역할을 지지하고, 가족에 대

한 책임을 공유하며(McHale, Kuersten-Hogan, Lauretti & 

Rasmussen, 2000), 합의된 기준에 따라 부부가 일관된 

양육을 하는 행동을 의미한다(전선영, 이희선,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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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이 연구는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와 아버지를 대상으로 이들의 우울이 공동양육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존중감과 가족상호작용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육아정책연구소

(2014)에서 조사한 제7차 한국아동패널의 데이터 중 만 6세(만 72 ~ 79개월) 자녀를 둔 어머니 1,474

명과 아버지 1,474명(총 2,948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

의 우울이 공동양육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과 자아존중감 및 가족상호작용을 통한 간접적 영향은 각각

유의미하였으며, 자아존중감과 가족상호작용을 통한 이중매개효과 역시 유의미하였다. 둘째, 아버지의 

우울이 공동양육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은 유의하지 않았으나, 자아존중감 및 가족상호작용을 통한 간접

적 영향은 각각 유의미하였으며, 자아존중감과 가족상호작용을 통한 이중매개효과 역시 유의미하였다.

본 연구는 어머니의 우울이 공동양육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혔으며, 어머니와 아버지 모두

우울이라는 내적 요인이 가족 간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고 그 결과로 양육을 위해 협력하는 관계를

형성하는 데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혔다는 데 의의가 있다. 

주요어 유아기 부모, 우울, 자아존중감, 가족상호작용, 공동양육

Abstract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roles of self-esteem and family interaction in 

the effect of depression on co-parenting among mothers and fathers with preschool 

children. Data from the 7th wave of the Korean Children’s Panel Survey (2014), conducted

by the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were used, focusing on 1,474 mothers

and 1,474 fathers (2,948 participants) with children aged 6 (72 to 79 months). The main

finding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maternal depression had significant direct ef-

fects on co-parenting, as well as significant indirect effects through self-esteem and 

family interaction. The dual mediating effects via self-esteem and family interaction were

also significant. Second, paternal depression did not have a significant direct effect on 

co-parenting, but it did have significant indirect effects through self-esteem and family 

interaction. The dual mediating effects via self-esteem and family interaction were also

significant. This study highlights that maternal depression directly impacts co-parenting

and that depression in both mothers and fathers, as an internal factor, affects family inter-

actions, which in turn influences their cooperative relationship in child-rearing.

Keywords parents of preschool children, depression, self-esteem, family interaction, 

co-paren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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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양육에 대해 부모가 서로 협력하는 것은 유아기 

자녀의 사회⋅정서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박선진, 강민주, 2020; 박잎새, 남은영, 2015),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를 낮추게 하며(양예진, 도현심, 

2019), 결혼생활에 대한 만족도를 높임으로써(이윤진, 

2017) 가족 체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한다. 

이렇듯 부모의 공동양육은 자녀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

과 더불어, 부모-자녀 및 부부 간 관계의 질과 결혼생활

의 지속성 등에도 주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유아기에는 영아기에 습득된 운동능력 및 의사소통, 상

호작용 등의 기술을 기반으로 하여 확장된 언어 및 사

회⋅정서⋅인지⋅신체적 능력에서의 발달을 이루게 되

는데, 유아의 발달적 능력과 요구가 변화함에 따라 부모

의 양육행동에 대한 변화가 요구되는 과정에서 부모와 

자녀 간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Bigner & Gerhardt, 

2014). 이에 부모가 서로 합일된 기준에 따라 협력하는 

양육행동을 행하는 것은 부모와 자녀 간 관계뿐만 아

니라 부모로서 부부 간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유아기에는 여전히 부모의 돌봄이 많이 요구되며, 부모

의 일과 가정의 양립에 대한 문제도 대두됨에 따라 자

녀 양육에 대한 부부 간 협력이 매우 중요해지는 시기

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의 공동

양육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해보고자 하였다.

Feinberg(2003)의 부모공동양육 생태학적 모델(Ecological 

model of coparenting)에서는 공동양육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으로 부모의 개인적 특성을 의미하는 개인 수

준과 전반적인 부모 간 관계와 관련된 가족 수준, 경제 

및 직장 스트레스 등 스트레스 대처 관점에 기초한 가

족 외 수준 등의 세 가지 수준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

는데, 이러한 개인과 가족, 가족 외 요인들이 공동양육

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보다 면밀하게 살

펴보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이와 더불어 공동양

육은 부모의 심리적 상태, 부부 상호작용, 배우자의 양

육행동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다측면적인 특성을 지니

고 있다는 점(Power, 2013)에 기반하여 공동양육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부모의 심리⋅정서적 특성과 

가족상호작용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많은 연구자들은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의 

심리⋅정서적 특성으로서 우울감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왔다(서석원, 이대균, 2014; 조민규, 김춘경, 2015; 

최효식, 연은모, 윤영, 홍윤정, 2013; 한유경, 신나나, 

2023; Wilson & Durbin, 2010).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어머니의 높은 우울 수준은 자신에게 주어진 부

모로서의 역할을 덜 긍정적으로 지각할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요구되는 양육역할에 부정적으로 반응하게 

되며(Downey & Coyne, 1990), 양육에 대한 부담과 스

트레스가 증가함으로써 양육행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

친다(이정윤, 장미경, 2009)고 보고되었다. 특히, 유아

기 어머니의 우울은 자녀와의 상호작용을 어렵게 하고, 

이로 인해 어머니의 양육참여를 감소시키며 부정적인 

양육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윤주, 김진

숙, 2012).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경우에도 우울

감이 낮을수록 애정적인 공동양육행동을 더욱 많이 보

였으나(이경선, 2017), 우울 수준이 높은 아버지는 자

신의 양육행동에 대한 아내의 지지와 격려를 낮게 인

식하고 비판과 통제를 높게 인식하였다(이슬기, 유성

경, 방지원, 2022). 국외 연구에서도 국내 연구 결과와 

유사하게 보고되었는데, 아버지의 우울과 양육행동에 

대해 메타분석을 실시한 연구(Wilson & Durbin, 2010)

에서는 아버지의 우울증이 양육에 작지만 유의미한 영

향을 미쳐 우울한 아버지는 긍정적 양육 행동이 감소하

고 부정적 양육 행동이 증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한, 어머니와 아버지가 지각한 우울은 부부 간의 갈등

을 증가시키는 요인이며(Bakker, Demerouti, & Dollard, 

2008; Song, Foo, Uy & Sun, 2011), 부부 개인의 적응 

수준이 높을수록 부모공동양육에 대한 지지도 높다는 

선행연구(Bonds & Gondoli, 2007)를 통해 부모가 느끼

는 우울은 부부관계를 악화시킴으로써 결국 부부가 서

로 협력하여 이뤄내야 하는 공동양육에 부정적인 영향

을 미치게 만드는 주요한 요인임을 유추해볼 수 있다. 

부모의 공동양육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심리⋅정

서적 요인으로 부모의 자아존중감을 꼽을 수 있다. 자

아존중감은 자신에 대한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으로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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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하는 태도를 의미하는데(Rosenberg, 1979), 부모가 

자신의 가치를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자녀의 공동

양육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국내외 선행연구들이 보고

되었다(김태선, 도현심, 2021; 신동주, 최현미, 2011; 연

은모, 최효식, 2018; 이경선, 2017; Kuster, Orth & 

Meier, 2013; Lindsey, Caldera & Colwell, 2005). 예를 

들어, 어머니의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덜 간섭하는 공

동양육행동이 나타나거나(Lindsey, et al., 2005) 유아기 

어머니의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부모가 공동양육을 

더 많이 하였다(김태선, 도현심, 2021). 아버지의 경우

에도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갈등적인 공동양육행동

을 더욱 많이 보였다(이경선, 2017). 이에 더하여 부모

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모 자신이 스스로를 

긍정적으로 평가할수록 공동양육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연은모, 최효식, 2018), 부

모의 낮은 자아존중감은 부부 간의 갈등을 증가시켰는

데(신동주, 최현미, 2011; Kuster et al., 2013), 이러한 

부부갈등은 결국 공동양육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연

은모, 최효식, 2014) 부모의 자아존중감은 자녀를 공동

양육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어머니의 우울이 높을수록 자녀의 행

동 통제에 어려움을 느끼고, 이로 인해 자아존중감이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Gerdes et al., 2007)는 부모의 우

울이 자아존중감뿐만 아니라 부모의 양육행동이나 공

동양육에도 영향을 미치는 요인(권수진, 이지영, 2017)

임을 밝히고 있다. 예컨대, 어머니의 우울과 불안이 높

을수록 부정적으로 사고하고, 부모로서 자신을 스스로 

비난하는 경향이 증가하여 자아존중감이 낮아졌다(이

정윤, 장미경, 2009).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부모의 

심리적 특성 중 우울과 자아존중감이 공동양육에 영향

을 미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며, 특히 어머니의 우울

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낮아진다는 연구결과를 고

려할 때(주은정, 정효정, 2019), 어머니 및 아버지가 지

각한 우울감은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하여 공동양육에 

영향을 미치리라 기대된다. 

앞서 살펴본 Feinberg(2003)의 부모공동양육 생태학

적 모델이나 선행연구들을 통해 부모의 우울과 공동양

육 간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뿐만 아니라 

가족상호작용의 매개효과를 가정해볼 수 있다. 가족상

호작용은 가족 구성원이 서로 의존하고 유대감을 갖고 

있는지와 가정 안팎에서 발생하는 변화에 대해 가족 

구성원이 각자의 역할을 얼마나 유연하게 수행하는지

를 의미하는데(Olson & Gorall, 2003), 실제로 우울증

이 있는 어머니와 아버지는 부모와 자녀 간의 부정적

인 상호작용이 증가하는 것과 연관되었으며(Jacob & 

Johnson, 1997), 아버지가 우울함을 느낄수록 아버지와 

자녀 간 관계에서도 적대감이 높아졌다(Low & Stocker, 

2005). 이와 더불어 가족의 응집성과 적응성을 의미하

는 가족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메타분석을 통해 

살펴본 연구(서지은, 김희정, 2012)에서도 부모의 심리⋅

사회적 특성 중 우울이 가장 높은 효과크기가 나타나 부

모의 우울은 가족기능을 손상시킬 수 있다고 밝혀졌다.

또한,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의 가족상호작용은 온

정적인 양육태도(박성혜, 이희선, 2020; 양진희, 2016; 

최경일, 2022)나 양육효능감(박성혜, 김은향, 2019)과

도 관련성을 보이고 있어 유아기 자녀를 양육하고 있

는 부모가 인식하는 가족상호작용은 부부의 공동양육

행동에도 영향을 미치리라 짐작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의 경우, 부부관계에서의 유대감

이 높을수록 아버지 및 어머니의 지지적인 공동양육 

수준이 높게 나타났으며(김재원, 남은영, 2018), 영아

기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 역시 부부 간의 친밀감을 

높게 경험할수록 남편의 양육 참여도가 높은 수준에 

이르고 있음을 보고한 바 있다(정미라, 최혜정, 강수경, 

2019). 이와 유사하게 부모 각자가 결혼만족도를 높게 

인식할수록 서로를 존중하고 협력하는 공동양육을 더

욱 많이 한다(김수아, 2021; 최아현, 2020)고 밝혀진 반

면, 유아기 자녀가 있는 아버지가 부부 간의 갈등이 높

다고 지각할수록 갈등적인 공동양육행동을 더욱 많이 

하였다(이경선, 2017). 부모의 우울과 공동양육 간의 

관계에서 가족상호작용의 매개효과를 다룬 선행연구

는 거의 없으나 앞서 살펴본 선행연구에서 부모의 우

울과 가족상호작용 간의 관련성이나 가족상호작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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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양육 간의 관련성을 다룬 국내외 연구 결과들을 

미루어볼 때, 유아기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우울 수준은 부부 간에 바람직한 가족상호작

용이 형성되고 이를 지속하는 데에 영향을 미치며, 이

는 공동양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케 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선행연구 결과들을 기초로 하여 본 

연구에서는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의 우울이 공동양육

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과 자아존중감이나 가족상

호작용을 매개로 하여 공동양육에 간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가정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자아존중감과 가족

상호작용 간에도 밀접한 관련성을 보고한 선행연구들

이 있었는데, 만 5세 자녀를 둔 어머니의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가족 간 상호작용이 긍정적으로 이루어지거

나(권수진, 이지영, 2017) 청소년 자녀가 있는 어머니

와 아버지의 경우에도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자녀와 

의사소통을 더욱 원만하게 하고 있음(Small, 1988)을 

보고하고 있어 부모의 우울은 자아존중감과 가족상호

작용을 순차적으로 매개하여 공동양육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짐작된다. 이처럼 국내외 연구들은 유아기 자녀

를 둔 부모의 공동양육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탐

색하는 연구가 있기는 하나 이는 매우 한정적이며, 공

동양육뿐만 아니라 양육행동과 관련된 연구는 어머니

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또한 아버지

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최근에 이르러서야 관심을 갖

고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어머니와 아버지의 우울

과 자아존중감, 가족상호작용 및 공동양육 간의 관계를 

동시에 고려한 선행연구를 발견하기 어렵다. 특히, 

2021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만 19∼49세 성인을 대

상으로 실시한 가족과 출산조사(박종서 등, 2021)에 의

하면, ‘어머니와 아버지는 같은 비중으로 자녀양육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한다는 의견이 91.6%, ‘어

린 자녀를 둔 남성은 일하는 시간을 줄이고 아이와 보

내는 시간을 늘려야 한다’는 것에 동의한다는 의견이 

81.5%로 나타나, 우리 사회에서 어머니와 아버지가 서

로 협력하고 합의된 기준에 따라 자녀를 양육하게 되

는 공동양육에 보다 많은 관심과 사회적 요구가 높아

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동 조사에서 ‘아이는 아

빠보다 엄마가 더 잘 키운다’에 대해 여성(47.9%)보다

는 남성(61.3%)이 더 많이 동의하여, 유아기 자녀의 공

동양육에 미치는 영향 요인들을 탐색함에 있어 어머니

와 아버지를 모두 동시에 고려한 연구가 필요함을 보

여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

와 아버지를 대상으로 하여 이들의 우울이 공동양육에 

영향을 미치는 기제를 확인하고자 자아존중감과 가족

상호작용의 역할을 살펴봄으로써 공동양육에 영향을 

미치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심리⋅정서적 특성과 가족

상호작용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하였다. 

2. 연구문제

연구문제 1. 유아기 자녀의 어머니가 인식한 우울이 

자아존중감과 가족상호작용을 통해 공동양육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유아기 자녀의 아버지가 인식한 우울이 

자아존중감과 가족상호작용을 통해 공동양육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이 연구에서는 육아정책연구소(2014)에서 조사한 제

7차 한국아동패널의 데이터 중 만 6세(만 72 ∼ 79개

월) 자녀를 둔 어머니 1,474명과 아버지 1,474명(총 

2,948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만 6세 아동은 초등

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배우고 성취해야 할 발달적 과

제가 더욱 많아지는 시기이므로, 그에 따라 부모가 서

로 자녀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하면서 유아기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유아기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의 

주요한 과업으로 판단되었다. 이에 만 6세 아동을 자녀

로 둔 어머니와 아버지를 본 연구의 대상으로 선정하

였다. 연구대상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아래의 표 1과 

같다. 자녀의 성별은 남자가 51.2%(754명), 여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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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8%(720명)이었고, 지역의 규모는 중소도시(54.6%), 

대도시(42.0%), 읍/면(3.4%) 순으로 높았다. 가구소득

의 평균은 447.01만원, 어머니 평균 연령은 36.81세, 아

버지의 평균연령은 39.27세로 나타났다. 

2. 측정도구

1) 우울

이 연구에서는 아동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인지한 우

울을 측정하기 위해 육아정책연구소(2014)에서 사용한 

Kessler 우울 척도(The six-question scales; K6)(Kessler 

et al., 2002)를 사용하였다. 문항은 총 6개이며, ‘전혀 

안 느낌(1점)’에서 ‘항상 느낌(5점)’까지로 응답하는 5

점 Likert척도로 측정되었다. 문항의 예로는 “너무 슬

퍼서 뭘 해도 기운이 나지 않으셨습니까?”, “자기 자신

이 가치 없는 존재라고 느끼셨습니까?” 등이 있다. 이 

연구에서는 전체 문항에 대한 평균값을 분석에 사용하

였으며, 우울 점수가 높을수록 어머니와 아버지가 우울

을 높게 느끼는 것을 의미한다. 총 6개 문항에 대한 

Cronbach’s α는 어머니가 .92, 아버지는 .93이었다.

구분 분류 빈도(명) 비율(%)

자녀의 성별 남자 754 51.2

여자 720 48.8

지역규모 대도시 619 42.0

중소도시 805 54.6

읍/면 50 3.4

어머니 최종학력 무학 1 0.1

초등학교 졸업 1 0.1

중학교 졸업 3 0.2

고등학교 졸업 425 28.8

전문대 졸업 406 27.5

대학교 졸업 551 37.4

대학원 졸업 84 5.7

결측값 3 0.2

아버지 최종학력 무학 0 0.0

초등학교 졸업 0 0.0

중학교 졸업 7 0.5

고등학교 졸업 391 26.5

전문대 졸업 299 20.3

대학교 졸업 616 41.8

대학원 졸업 156 10.6

결측값 5 0.3

어머니 취업여부 취업 중 603 40.9

학업 중 10 0.7

취업 학업 병행 중 38 2.6

미취업 미학업 803 54.5

무응답 1 0.1

결측값 19 1.3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가구소득(만원) 447.01 199.86 100 2500

어머니 연령 36.81 3.69 25 53

아버지 연령 39.27 4.10 25 56

표 1.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N = 1,474(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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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아존중감

이 연구에서는 아동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인지한 자

아존중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육아정책연구소(2014)에서 

사용한 Rosenberg(1989)의 자아존중감 척도(Rosenberg 

Self-Esteem Scale)를 사용하였다. 문항은 총 10개이며,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로 

응답하는 5점 Likert척도로 측정되었다. 문항의 예로는 

“남들이 하는 만큼은 일을 할 수 있다”, “대체로 나 자

신에게 만족한다” 등이 있다. 이 연구에서는 전체 문항

에 대한 평균값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일부 부정적인 

문항에 대해서는 역문항 처리하였으며, 자아존중감 점

수가 높을수록 어머니와 아버지가 자아존중감을 높게 

느끼는 것을 의미한다. 총 10개 문항에 대한 Cronbach’s 

α는 어머니가 .89이었고, 아버지는 .87이었다.

3) 가족상호작용

이 연구에서는 아동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인지한 가

족상호작용을 측정하기 위해 육아정책연구소(2014)에

서 사용한 Olson(2010)의 가족상호작용 척도(Family 

Adaptability and Cohesion Evaluation Scales Ⅳ; FACES 

Ⅳ)를 사용하였다. 문항은 총 14개이며, 하위영역은 균

형 있는 응집성(balanced cohesive)과 균형 있는 유연성

(balanced flexibility)으로 구성되어 있다. 균형 있는 응

집성은 가족원들 간의 감정적 결합을 의미하며, 균형 

있는 유연성은 가족리더십, 역할 관계와 관계에 따른 

역할들 속의 변화성을 의미한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

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로 응답하는 

5점 Likert척도로 측정되었다. 문항의 예로는 “우리 가

족은 서로의 생활에 관심을 갖고 있다”, “우리 가족은 

분명한 규칙과 역할을 가지고 있다” 등이 있다. 이 연

구에서는 전체 문항에 대한 평균값을 분석에 사용하였

고, 가족상호작용 점수가 높을수록 어머니와 아버지가 

가족상호작용을 긍정적으로 느끼는 것을 의미한다. 총 

14개 문항에 대한 Cronbach’s α는 어머니가 .91, 아버

지는 .92이었다.

4) 공동양육

이 연구에서는 아동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인지한 부

모공동양육을 측정하기 위해 육아정책연구소(2014)에서 

사용한 Mchale(1997)의 공동양육척도(The Coparenting 

Scale)를 사용하였다. 문항은 총 16개이며, 하위영역별로

는 가족통합(family integrity) 7문항, 비난(disparagement) 

3문항, 갈등(conflict) 2문항, 훈육(reprimand) 4문항으

로 구성되어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

서 ‘매우 그렇다(7점)’까지로 응답하는 7점 Likert척도

로 측정되었다. 문항의 예로는 “배우자에게 아이에 대

한 칭찬이나 긍정적인 말은 한다”, “배우자가 아이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훈육할 때, 나서지 않는다” 등이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일부 부정적인 문항에 대해 역문

항 처리하였으며, 전체 문항에 대한 평균값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따라서 공동양육 점수가 높을수록 어머니

와 아버지가 긍정적인 공동양육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총 16개 문항에 대한 Cronbach’s α는 어머니가 .80이었

고, 아버지는 .80이었다.

5) 통제변수

이 연구에서는 부모공동양육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요인인 어머니와 아버지의 학력, 가구소득 및 

어머니의 취업여부를 통제하였다. 선행연구에서는 학력

이 성인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주었고(김미경, 2018), 

아버지의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양육 참여도가 높았으

며(이배, 김경숙, 2013; 임지영, 이윤정, 배윤진, 2015), 

가정의 사회경제적 수준에 따라 어머니의 자아존중감

과 부모공동양육에 차이가 있다고 보고하였다(김태선, 

도현심, 2021). 또한 취업모 가정이 비취업모 가정에 

비해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더 높게 

나타났다(강란혜, 2001). 어머니와 아버지의 학력은 아

버지의 최종학력에 대한 질문에 ‘무학(1점)’에서 ‘대학

원 졸업(7점)’까지로 응답하는 7점 Likert척도로 측정

되었다. 가구소득은 지난 1년 동안의 월 평균 가구소득

(실수령액)에 대한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 측정되었으

며, 이 연구에서는 해당 데이터를 상(3점), 중(2점),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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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점)로 구분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어머니의 취업여

부는 어머니의 취업 및 학업 상태를 묻는 문항에 대해 

‘취업 중’에 해당하는 응답을 1점으로 변환하고, 나머

지 응답에 대해서는 0점으로 변환한 자료를 분석에 사

용하였다. 연구 결과에는 네 통제변수를 통제한 후에 

유아기 자녀의 어머니가 인식한 우울이 공동양육에 미

치는 영향과 유아기 자녀의 아버지가 인식한 우울이 

공동양육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하였다. 

3. 연구절차

한국아동패널 조사는 2008년에 출생한 신생아 가구

를 모집단으로 하여 층화다단계 표본 추출법을 적용함

으로써 총 2,562가구의 예비 표본, 2,078가구의 원표본, 

2,150가구의 전체 표본을 구축하였다(육아정책연구소, 

2016). 육아정책연구소에서 2014년 조사한 한국아동패

널의 7차년도 조사의 경우 2014년 7월 1일부터 2014년 

11월 30일까지 조사되었으며, 총 1,620가구를 대상으로 

실사를 완료하였다. 유아기 자녀의 어머니와 아버지를 

대상으로는 우편발송으로 자기기입식 설문조사가 이루

어졌으며, 아동을 대상으로는 CAPI(Computer Aided 

Personal Interview) 면접조사와 수행검사가 이루어졌

다(육아정책연구소, 2016). 이 연구에서는 만 6세(만 

72 ∼ 79개월) 자녀를 둔 어머니 1,474명과 아버지 

1,474명(총 2,948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여 어머니와 아

버지가 인식한 우울, 자아존중감, 가족상호작용 및 공

동양육을 분석에 활용하였다.

4.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의 분석을 위해 SPSS 26.0(IBM Co., 

Armonk, NY)과 PROCESS macro version 4.2(Hayes, 

2022)를 활용하였다. 우선, 연구대상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분석 및 기술통계를 사용

하였으며, Cronbach’s α를 산출하여 연구도구의 신뢰

도를 파악하였다. 다음으로, Pearson의 상관계수를 산

출하여 연구변수들 간의 관계를 알아보았다. 또한, 

PROCESS macro version 4.2(Hayes, 2022)의 Model 6

을 활용하여 유아기 자녀의 부모가 인식한 우울이 공

동양육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존중감과 가족상호작

용의 이중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매개효

과 유의성을 확인하고자 부트스트래핑 방식을 활용하

였다. 

Ⅲ. 결과 및 해석

1. 예비분석

예비분석으로 이 연구의 변인인 어머니와 아버지의 

우울, 자아존중감, 가족상호작용 및 공동양육 간의 관

계를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는 표 2와 표 3에 제시하였

다. 먼저, 어머니의 우울은 자아존중감(r = -.59, p < 

.001), 가족상호작용(r = -.45, p < .001) 및 공동양육(r 

= -.38, p < .001)과 부적 상관이 나타났다. 또한 어머니

의 자아존중감은 가족상호작용(r = .47, p < .001) 및 

1 2 3 4

1. 우울 -

2. 자아존중감 -.59*** -

3. 가족상호작용 -.45*** .47*** -

4. 공동양육 -.38*** .44*** .59*** -

M 1.92 3.74 3.78 5.16

SD .74 .61 .53 .70

최솟값 1.00 1.00 1.00 2.19

최댓값 4.83 5.00 5.00 7.00

***p < .001.

표 2. 어머니가 인식한 우울, 자아존중감, 가족상호작용 및 공동양육 간의 상관관계 (N = 1,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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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양육(r = .44, p < .001)과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어머니의 가족상호작용과 공동양육(r = 

.59, p < .001) 간에도 정적 상관이 나타나 모든 변인들 

간의 상관이 유의하였다. 

다음으로 아버지의 우울은 자아존중감(r = -.53, p < 

.001), 가족상호작용(r = -.43, p < .001) 및 공동양육(r 

= -.35, p < .001)과 부적 상관이 나타났다. 또한 아버지

의 자아존중감은 가족상호작용(r = .47, p < .001) 및 

공동양육(r = .45, p < .001)과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아버지의 가족상호작용과 공동양육(r = 

.65, p < .001) 간에도 정적 상관이 나타나 모든 변인들 

간의 상관이 유의하였다.

2. 어머니가 인식한 우울이 자아존중감과 가족상호

작용을 통해 공동양육에 미치는 영향 

어머니의 우울과 공동양육 간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

과 가족상호작용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고자 PROCESS 

macro version 4.2 (Hayes, 2022)의 Model 6을 활용하

여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4와 그림 1에 제시하였

다. 먼저 어머니의 우울이 공동양육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을 살펴보면, 어머니의 우울은 어머니가 인식한 공

동양육에 부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β = -.06, p 

< .05). 즉, 어머니가 우울을 높게 인지할수록 공동양육

을 부정적으로 인식하였다. 다음으로 어머니가 인식한 

우울이 자아존중감과 가족상호작용을 통해 공동양육

에 미치는 간접적인 영향을 살펴보면, 어머니가 인식한 

우울은 자아존중감에 부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

며(β = -.57, p < .001), 자아존중감은 공동양육에 유의

한 정적 영향을 미쳤다(β = .18, p < .001). 다시 말해, 

어머니가 우울을 높게 인식할수록 자아존중감이 낮아

졌으며, 어머니의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공동양육을 

부정적으로 인식하였다. 또한, 어머니가 인식한 우울은 

가족상호작용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쳤으며(β = 

-.27, p < .001), 가족상호작용은 공동양육에 유의한 정

적 영향을 미쳤다(β = .48, p < .001). 즉, 어머니가 우울

을 높게 인식할수록 가족상호작용을 부정적으로 인식

하였으며, 어머니가 가족상호작용을 부정적으로 인식

할수록 공동양육을 부정적으로 인식하였다. 마지막으

1 2 3 4

1. 우울 -

2. 자아존중감 -.53*** -

3. 가족상호작용 -.43*** .47*** -

4. 공동양육 -.35*** .45*** .65*** -

M 1.87 3.82 3.82 4.91

SD .74 .56 .52 .69

최솟값 1.00 1.60 1.00 2.25

최댓값 5.00 5.00 5.00 6.81

***p < .001.

표 3. 아버지가 인식한 우울, 자아존중감, 가족상호작용 및 공동양육 간의 상관관계 (N = 1,474)

경로 B β S.E. t R2 F

우울 → 자아존중감 -.47 -.57 .02 -27.30*** .38 176.08***

우울 → 가족상호작용 -.20 -.27 .02 9.88*** 
.28 92.40***

자아존중감 → 가족상호작용 .26 .29 .02 10.33***

우울 → 공동양육 -.06 -.06 .02 -2.26*

.38 128.40***자아존중감 → 공동양육 .20 .18 .03 6.47***

가족상호작용 → 공동양육 .62 .48 .03 19.65***

*p < .05, ***p < .001.

표 4. 어머니가 인식한 우울과 공동양육 간 관계에서 자아존중감과 가족상호작용의 매개효과 (N = 1,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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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어머니가 인식한 자아존중감은 가족상호작용에 정

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 = 

.29, p < .001). 즉, 어머니가 우울함을 많이 느낄수록 

자아존중감은 낮아졌고, 어머니의 자아존중감이 낮을

수록 가족상호작용을 부정적으로 인식하였으며, 가족

상호작용을 부정적으로 인식할수록 공동양육을 부정

적으로 인식하였다.

어머니가 인식한 우울과 공동양육 간의 관계에서 자

아존중감과 가족상호작용의 매개효과 유의성을 확인

하고자 부트스트래핑 방식을 활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검증 시 샘플 수는 5000, 신뢰구간은 95%로 하였다. 

이에 대한 결과는 표 5에 제시하였다. 어머니가 인식한 

우울이 자아존중감을 통해 공동양육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B = -.09, 95% CI [-.13, -.06])와 가족상호작용을 

통해 공동양육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B = -.12, 95% 

CI [-.16, -.09])는 신뢰구간에 0을 포함하지 않아, 자아

존중감과 가족상호작용의 매개효과는 각각의 경로에

서 모두 유의하였다. 즉, 어머니가 인식한 우울은 자아

존중감을 통해 공동양육에 영향을 미쳤으며, 어머니가 

인식한 우울은 가족상호작용을 통해 공동양육에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어머니가 인식한 

우울이 자아존중감에서 가족상호작용을 거쳐 공동양

육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B = -.07, 95% CI [-.09, -.06])

도 신뢰구간에 0을 포함하지 않아, 유의한 것으로 나타

났다. 즉, 어머니가 인식한 우울은 자아존중감과 가족

상호작용을 통해 공동양육에 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

으로 확인되었다. 

3. 아버지가 인식한 우울이 자아존중감과 가족상호

작용을 통해 공동양육에 미치는 영향 

아버지의 우울과 공동양육 간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

과 가족상호작용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고자 PROCESS 

macro version 4.2 (Hayes, 2022)의 Model 6을 활용하

여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6과 그림 2에 제시하였

다. 먼저 아버지의 우울이 공동양육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을 살펴보면, 아버지의 우울은 아버지가 인식한 공

동양육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β = -.02, N.S). 

다음으로 아버지가 인식한 우울이 자아존중감과 가족

상호작용을 통해 공동양육에 미치는 간접적인 영향을 

*p < .05, ***p < .001.

그림 1. 어머니가 인식한 우울과 공동양육 간 관계에서 자아존중감과 가족상호작용의 매개효과

경로 Effect SE

95% CI

Lower Upper

우울 → 자아존중감 → 공동양육 -.09 .02 -.13 -.06

우울 → 가족상호작용 → 공동양육 -.12 .02 -.16 -.09

우울 → 자아존중감 → 가족상호작용 → 공동양육 -.07 .01 -.09 -.06

표 5. 어머니가 인식한 우울과 공동양육 간 관계에서 자아존중감과 가족상호작용의 매개효과 (N = 1,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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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펴보면, 아버지가 인식한 우울은 자아존중감에 부적

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β = -.53, p < .001), 자아

존중감은 공동양육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다(β = 

.18, p < .001). 다시 말해, 아버지가 우울을 높게 인식

할수록 자아존중감이 낮아졌고, 아버지의 자아존중감

이 낮을수록 공동양육을 부정적으로 인식하였다. 또한, 

아버지가 인식한 우울은 가족상호작용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쳤으며(β = -.26, p < .001), 가족상호작용은 

공동양육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다(β = .55, p < 

.001). 즉, 아버지가 우울을 높게 인식할수록 가족상호

작용을 부정적으로 인식하였고, 아버지가 가족상호작

용을 부정적으로 인식할수록 공동양육을 부정적으로 

인식하였다. 마지막으로, 아버지가 인식한 자아존중감

은 가족상호작용에 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β = .32, p < .001). 즉, 아버지가 우울감을 많이 느낄수

록 자아존중감이 낮아졌고, 아버지의 자아존중감이 낮

을수록 가족상호작용을 부정적으로 인식하였으며, 가

족상호작용을 부정적으로 인식할수록 공동양육을 부

정적으로 인식하였다. 

아버지가 인식한 우울과 공동양육 간의 관계에서 자

아존중감과 가족상호작용의 매개효과 유의성을 확인

하고자 부트스트래핑 방식을 활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검증 시 샘플 수는 5000, 신뢰구간은 95%로 하였다. 

이에 대한 결과는 표 7에 제시하였다. 아버지가 인식한 

우울이 자아존중감을 통해 공동양육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B = -.09, 95% CI [-.11, -.06])와 가족상호작용을 

통해 공동양육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B = -.13, 95% 

CI [-.17, -.09])는 신뢰구간에 0을 포함하지 않아, 자아

존중감과 가족상호작용의 매개효과는 각각의 경로에

서 모두 유의하였다. 즉, 아버지가 인식한 우울은 자아

존중감을 통해 공동양육에 영향을 미쳤으며, 아버지가 

인식한 우울은 가족상호작용을 통해 공동양육에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아버지가 인식한 

우울이 자아존중감에서 가족상호작용을 거쳐 공동양

육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B = -.08, 95% CI [-.11, -.07])

도 신뢰구간에 0을 포함하지 않아, 유의한 것으로 나타

경로 B β S.E. t R2 F

우울 → 자아존중감 -.40 -.53 .02 -24.11*** .32 134.39***

우울 → 가족상호작용 -.18 -.26 .02 9.74***

.28 91.31***

자아존중감 → 가족상호작용 .30 .32 .03 11.76***

우울 → 공동양육 -.02 -.02 .02 -.95

.45 165.42***자아존중감 → 공동양육 .21 .18 .03 7.04***

가족상호작용 → 공동양육 .72 .55 .03 23.65***

***p < .001.

표 6. 아버지가 인식한 우울과 공동양육 간 관계에서 자아존중감과 가족상호작용의 매개효과 (N = 1,474)

***p < .001. 

그림 2. 아버지가 인식한 우울과 공동양육 간 관계에서 자아존중감과 가족상호작용의 매개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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났다. 즉, 아버지가 인식한 우울은 자아존중감과 가족

상호작용을 통해 공동양육에 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

으로 확인되었다.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어머니와 아버지 각각을 대상으로 우울과 

공동양육 간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과 가족상호작용

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

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의 우울은 공동양육에 약하지만 유의미

한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고, 자아존중감과 가족상호작

용을 통해 어머니가 인식한 공동양육에 유의미한 간접

적인 영향을 미쳤다. 먼저 우울이 공동양육에 미친 직

접적인 영향에 대해 살펴보면, 어머니의 우울이 낮을수

록 어머니가 인식한 공동양육의 수준이 높게 나타났는

데 이는 어머니의 우울과 양육행동의 부적 상관을 보

고한 여러 선행연구(이윤주, 김진숙, 2012; 이정윤, 장

미경, 2009)나 아버지의 우울과 공동양육의 부적 상관

을 보고한 선행연구(이경선, 2017)의 결과를 통해 예측

한 결과와 같은 맥락이다.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볼 때 

어머니의 우울이 유아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아버지와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협력하고 아버지의 양육을 존중

하면서 양육에 임할 수 있는 에너지를 손상시키는 것

으로 해석된다. 또한 어머니의 우울과 공동양육의 직접

적인 상관을 살펴본 선행연구가 부족하여 아버지의 우

울과 공동양육의 부적 상관을 살펴본 선행연구를 바탕

으로 본 연구 결과를 예측했던 바, 아버지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우울 또한 공동양육에 부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점 또한 눈여겨볼 만한 결과이다. 

다음으로, 어머니의 우울은 자아존중감과 가족상호

작용을 통해 공동양육에 간접적 영향을 미쳤는데,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어머니가 인식한 우울이 자아존중감

을 통해 공동양육에 간접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

으며, 어머니가 인식한 우울은 자아존중감을 통해 가족

상호작용에 유의미한 간접영향을 미쳤고, 또한 어머니

가 인식한 우울이 가족상호작용을 통해서도 공동양육

에 유의미한 간접영향을 미쳐 어머니가 인식한 우울이 

자아존중감과 가족상호작용을 통해 공동양육에 미치

는 간접영향도 유의미하였다. 즉, 어머니의 우울이 낮

을수록 남편과의 공동양육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지하

였을 뿐만 아니라 우울이 낮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았

고, 가족상호작용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였으며 남

편과의 공동양육에 긍정적으로 참여하였다. 이러한 본 

연구 결과는 어머니의 낮은 우울감이 애정적 공동양육

과 정적 상관을 보이며(이경선, 2017), 어머니의 자존

감과 공동양육의 정적상관을 보고한 연구(김태선, 도현

심, 2021), 우울과 자존감의 부적 상관을 보고한 연구

(주은정, 정효정, 2019)의 결과와 일치한다. 이에 더하

여 부부관계 유대감 또는 결혼만족도가 지지적인 공동

양육과 정적상관에 놓여있다고 보고한 연구(김수아, 

2021; 김재원, 남은영, 2018; 김수아, 2021)와 부모의 

우울이 가족 응집성과 적응성과 유의미한 상관을 가지

며(서지은, 김희정, 2012), 어머니의 자아존중감이 가

족 간 상호작용과 정적 상관을 이룬다는 연구 결과(권

수진, 이지영, 2017)와도 맥을 같이 한다. 이러한 결과

는 어머니의 정서적 요인인 우울이 긍정적인 공동양육

에 참여하기 힘들게 하는 요소일 뿐만 아니라 자아의 

건강성을 해치고 가족 간 상호작용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과정을 통해 공동양육을 방해하는 부정적 요

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한다. 

경로 Effect SE

95% CI

Lower Upper

우울 → 자아존중감 → 공동양육 -.09 .01 -.11 -.06

우울 → 가족상호작용 → 공동양육 -.13 .02 -.17 -.09

우울 → 자아존중감 → 가족상호작용 → 공동양육 -.08 .01 -.11 -.07

표 7. 아버지가 인식한 우울과 공동양육 간 관계에서 자아존중감과 가족상호작용의 매개효과 (N = 1,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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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아버지의 우울은 공동양육에 직접적인 영향을 

유의미하게 미치지 못했다는 점에서 어머니와 달랐으

며, 이는 아버지의 우울감과 애정적 공동양육의 부적 

상관을 보고한 선행연구들(이경선, 2017; 이슬기 등, 

2022)의 결과와는 일치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 결과는 

본 연구의 상관관계 분석에서는 아버지의 우울과 공동

양육이 유의미한 상관을 나타내었다는 결과가 나타났

다는 점을 함께 고려하여 그 의미를 해석할 필요가 있

다. 본 연구의 경로 모형에서 우울과 공동양육 간에 매

개효과를 가지는 변인을 포함한 것은 우울이 자아의 

내면적 요소와 가족 간의 관계적 측면을 통해 공동양

육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정을 근거로 한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 아버지의 우울이 공동양육에 미치

는 직접 효과가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난 것은 아버지

의 우울과 공동양육의 관계에 작용하는 다른 개인내적 

요소와 관계적 요소가 있을 것이라는 본 연구의 가정

을 검증해보아야 할 더 큰 필요성을 의미한다고도 볼 

수 있다.

아버지의 우울이 자아존중감과 가족상호작용을 통

해 공동양육에 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경로는 어머니의 

경로와 매우 유사한 수준에서 유의미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 확인된 아버지의 간접적 경로는 아버지의 자

아존중감과 공동양육행동의 상관을 보고한 선행연구

(이경선, 2017), 아버지의 우울과 부정적 상호작용의 

상관을 밝힌 선행연구(Jacob & Johnson, 1997) 등에 의

해 부분적으로 예측된 바 있다. 그러나 아버지의 공동

양육에 대한 연구가 어머니에 비해 상대적으로 연구가 

부족한 현실을 고려할 때, 본 연구는 소수의 선행연구

가 탐색적으로 그 경로를 검증하고자 했던 아버지의 

우울과 가족상호작용의 관계, 아버지의 자아존중감과 

가족상호작용의 관계, 아버지의 가족상호작용과 공동

양육의 관계 또한 어머니의 그것과 유사한 수준과 방

향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확인했다는 의미가 있다. 구체

적으로는 아버지가 인식한 우울이 자아존중감을 통해 

공동양육에 간접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며, 자

아존중감을 통해 가족상호작용에 유의미한 간접영향

을 미쳤고, 또한 가족상호작용을 통해서도 공동양육에 

유의미한 간접영향을 미쳐 아버지가 인식한 우울이 자

아존중감과 가족상호작용을 통해 공동양육에 미치는 

간접영향도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간접

적인 영향의 경로는 유아기의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공

통적으로 적용됨이 밝혀진 것이다. 이러한 본 연구 결

과는 유아기 공동양육에 참여하는 아버지와 어머니 두 

개인의 상호적인 관계의 역동을 고려할 때, 우울은 아

버지와 어머니 각각의 개인내적 정서적인 문제일 뿐만 

아니라 우울 수준이 높아지면 각각 자아존중감의 손상

을 입게 되고 이로 인해 서로를 존중하는 공동양육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을 재고하게 한다. 또한 

자아존중감의 손상은 평소에 아버지와 어머니 상호 간

의 또는 아버지와 어머니와 자녀를 포함하는 가족구성

원 서로 간의 상호작용을 원활하지 못하게 만들어 이

로 인해 구체적인 양육상황에서 서로 공동으로 협력하

고 존중하는 행동을 하기 어렵게 만드는 부정적 요소

로 작용할 가능성도 함께 고려하도록 하는 결과이기도 

하다.

특히 유아기는 어머니와 아버지 모두와 활동을 필요

로 하는 발달단계이며, 생활규칙의 학습과 도덕규범의 

내면화 등 주요한 발달적 과업을 이루어 나가야 하는 

시기이다. 한국 사회에서는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만 

6세 유아의 경우, 초등학교 입학 준비에 해당하는 학습

과 관련된 과업들도 주어져 이를 유아의 월령과 인지

적 능력에 맞추어 지원하는 것도 부모의 주요한 역할

이 된다. 이로 인해 아버지와 어머니가 유아의 적응과 

발달에 도움이 되는 과업의 기준을 서로 의논하고 이

해하고 존중하며, 협력적인 양육을 해야 할 구체적인 

상황이 많은 시기이기도 하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에

서 밝혀진 바와 같이 공동양육이 부모 각각의 내면에 

건강한 정서와 자아를 바탕으로 서로 원활한 상호작용

을 할 수 있는 가족관계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은 유

아기의 부모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이해되

어야 할 구조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본 연구결과에서 주목할 부분은 우울이 자아

존중감과 가족상호작용을 통해 공동양육에 간접적 영

향을 미치는 모든 경로가 어머니와 아버지에게서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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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나타났으나, 우울이 공동양육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의 여부에서는 아버지와 어머니 간에 유사하지 않

은 것으로 나타난 점이다. 이는 다집단분석을 통해 차

이를 통계적으로 검증한 바는 아니지만, 아버지와 어머

니 각각의 집단을 검증함에 따라 연구모형의 경로가 

두 집단에서 동일하지 않을 수 있음을 나타낸 결과라

고 할 수 있다. 어머니의 우울은 비록 약하지만 공동양

육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아버지의 우울은 

공동양육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자아존중감과 

가족상호작용을 통한 간접적인 영향만 유의미하게 나

타난 것이다. 이는 아버지의 우울이 공동양육에 대한 

태도나 에너지를 직접 훼손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의미

할 수도 있는 한편, 아버지의 경우 자아존중감의 손상

을 통해 가족 간의 상호작용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강도가 강하고 그로 인해 공동양육에 대해서도 부정적

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결과에 더 주목할 필

요가 있음을 나타내는 결과이기도 하다. 이러한 결과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공동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아버지

와 어머니의 우울에 개입하는 과정에서 아버지의 자아

존중감과 가족관계에 대한 인식을 좀 더 비중 있게 고

려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

과 같다. 먼저 본 연구에서는 우울이 공동양육에 미치

는 직접적인 영향의 경로가 아버지와 어머니 간에 다

르게 나타나, 공동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부모의 우울을 

다룰 때 아버지와 어머니의 우울에 대해 다르게 접근

해야 함을 시사하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그러나 아버지

는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난 경로가 어머니에게서는 유

의미하게 나타났으나 이는 매우 큰 효과라고 보기는 

어렵다. 선행연구에서도 아버지의 우울과 공동양육의 

관계에 대한 보고는 있는 반면, 어머니의 우울과 공동

양육의 관계는 부족했던 것을 고려하여 추후 연구에서

는 어머니의 우울과 공동양육의 관계에 대해 다각적이

고 심도 있는 접근이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이다. 다음

으로 본 연구는 횡단적 접근을 통해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와 아버지의 우울이 자아존중감과 가족상호작

용을 매개하여 공동양육에 미치는 영향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다만, 선행연구 중에서는 부모의 양육분담

이 우울에 영향을 미치거나(양진희, 2016), 유아기 자

녀를 둔 아버지의 자아존중감이 우울에 부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연구(김성령, 박충선, 2018)도 보고되

고 있어 추후 연구에서는 각 연구 변인들이 서로 어떠

한 상호관계를 가지는지 파악하기 위해 종단적인 접근

을 활용하여 검증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

는 유아기에 해당하는 만 6세를 자녀로 둔 부모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그러나 공동양육은 자녀의 발달단게

에 따라 다양한 의미와 역할이 있을 수 있으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공동양육의 의미를 보다 세밀하게 살펴보

기 위해 다양한 발달단계별로 접근해 볼 수 있기를 기

대한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어머니의 우

울이 공동양육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혔

을 뿐만 아니라, 어머니와 아버지 모두 우울이라는 내

적 요인이 자아존중감과 가족 간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고 그 결과로 양육을 위해 협력하는 관계를 형성

하는데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는 데 의의

가 있다. 특히 공동양육에 긍정적으로 참여하기 어려운 

아버지의 경우, 우울이라는 정서적인 문제 그 자체보다 

우울로 인한 자아의 손상에 취약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는 것을 암시하였고, 이러한 발견을 바탕으로 아버

지와 어머니의 우울에 접근할 때 고려해야할 요소를 

다르게 살펴보아야 할 것을 시사하였다. 본 연구의 이

러한 결과가 부부상담 및 부모교육 현장에서 기초자료

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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